
아산 학교 앞 상권, 코로나로 침체 극심

<동신초등학교 앞, 셔터가 내려간 문구점>

지난 5월 4일 오후 1시 동신초등학교 앞 골목. 평소라면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텅 빈 학교 앞 골목 횡단보도는 중간에 하얀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고 어린
이 보호구역 글자는 흐릿하게 지워져 있다.
골목 안에 보이는 ‘맛있게 먹고 빵빵하게’라는 이름의 분식점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음식물 
쓰레기통과 김치통 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그 앞에는 가득 찬 쓰레기통과 쓰레받기에 뿌
연 먼지가 쌓였다. 분식점 옆 빈 가게 문에는 임대를 알리는 흰 종이가 붙여있었다. 색이 바
랜 간판으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문구점은 녹슨 철문이 내려져 있었고 7개의 뽑기 기계가 
세워져 있었다. 

아산시내 초등학교 중 가장 큰 운동장을 갖고 있는 온양온천초등학교도 운동장은 텅 비어 있
고 학교 앞 가게들은 문을 닫았다. 교문에서 15미터 거리의 온천 분식은 철문이 내려져있었고 
그 밑에 양념소스 상자들만 쌓여있었다. 근처 온천 튀김도 닫힌 유리창문 너머 가지런히 정리
된 테이블과 의자만 보일 뿐 주인도 손님도 없었다. 



<사람 하나 없는 온양온천초등학교 운동장>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아산 시내 9개 초중고교가 모두 문을 닫으면서 학교 앞 상점들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학교 앞 가게 20개 중 14개가 문을 닫았고 문을 연 6개
마저도 1개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작년보다 95% 이상 줄었다.

“한 명도 없어. 아직도 한 명도 없어. 아예 0명이야. 코로나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없어.”

지난 4월 27일 낮 12시, 아산고등학교 주변에서 분식집 ‘데이트스낵’을 운영하는 이용순 씨
(50, 여)는 매출이 없어 2개월이나 가게세도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들여놓은 식재료의 유통기한도 며칠 남지 않았고 '코로나 특별 소상공인 대출' 신청도 거절당
해 이 씨의 한숨은 더욱 늘어졌다.
이 씨는 "감염된 사람이 왔다 갔거나 내가 감염되는 등 코로나가 가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없다고 해서 떨어졌어. 희망 자체가 없네”라고 말했다.

데이트 스낵 옆에서 분식집 ‘만나김밥’을 운영하는 신지유 씨(47, 여)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 못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카드기도 없고 부가세 신고 밖에 
안 했더니 시청에서 혜택이 없다고 하네. 다른 대출을 신청해도 조건이 안 된대”라고 신 씨는 
말했다. “겨울방학 이후로 장사를 쭉 쉬고 있어.” 



<온양중앙초등학교 앞, 문 닫은 분식 떡볶이>

지난 5월 15일 낮 12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온양중학교 앞 ‘온중문구·슈퍼’에서는 때 아닌  
트로트 가락이 흘러 나왔다. TV에서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오유순(60, 여) 씨는 
인기척에 놀라 급하게 TV볼륨을 줄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손님이 없어 TV 보는 시간이 늘
었다. 채널번호를 외울 정도”라고 오 씨는 말했다. 
오 씨는 “솔직히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났다”며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가게 앞 50m 거리에 있는 ‘노벨문구슈퍼’도 상황은 비슷했다.

10년 넘게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유선균(60, 여) 씨는 “코로나 사태 전에 비해 매출이 20
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집에서 놀고 있기 싫으니까 문을 열었다”며 유 씨는 씁
쓸한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유 씨는 코로나 사태 전에는 손님이 비교적 없는 오전 10시나 오후 1시에만 휴대폰으
로 하던 ‘모바일 맞고’ 게임을 지금은 하루 종일 하고 있다. “진짜 이걸로는 돈 잘 벌어”라고 
유 씨는 말했다.

유 씨는 학교 문구점은 3월에 장사를 시작하는데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늘어나고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손님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3월 중순 쯤에는 진짜 막막했다. 일단 최
대한 돈을 아끼고 최대한 밖에 안 나가려고 한다”고 유 씨는 말했다.

온양온천초 앞에서 유일하게 가게문을 연 온천문구할인매장 맹미자(59, 여) 씨는 “가게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어도 손님이 전혀 없어서 장사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하루라도 빨
리 개학했으면 좋겠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순 없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며 
맹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온양온천초등학교 앞, 손님이 없는데도 문을 활짝 열어둔 온중문구할인매장>

가게 매출이 거의 없어지면서 가게 주인들의 생활도 빠듯해졌다. 

노벨문구슈퍼 유 씨는 가족들이 일주일에 두 번 먹는 치킨은 한 마리 2만 원짜리 프렌차이즈 
치킨에서 6천 원짜리 집근처 옛날 통닭으로 바꿨다. 평소에는 집에서 가까운 시장이나 식자재 
마트에서 보던 장도 집에서 멀지만 싼 마트로 옮겼다. 은행이나 시내에 갈 때 타던 버스도 이
제 장볼 때 말고는 타지 않는다.

지난 3월과 4월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야 했던 한올고 후문 앞 ‘이모
네집’ 박미순(53, 여) 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스마트폰으로 무협지를 보기 위해 가격이 비싸 
끊었던 ‘미스터 블루’를 다시 구독했다. TV는 정액제를 신청해 이전에 봤던 도깨비나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를 다시 봤다. 대학생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전보다 늘어나 서로 싸우
기도 하지만 대화도 많아졌다. 딸이 듣는 수업이나 친구, 취미 등을 알게 되면서 전보다 사이
가 좋아졌다.



<외부인 출입 통제 현수막이 걸린 한올고등학교 교문>

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들도 학교가 문을 닫아 일상생활이 바뀌었다.

온양중학교 2학년 주민수(13) 군은 “요즘 너무 갑갑해서 더 자주 나오고 싶다”며 “나가고는 
싶은데 엄마가 계속 못 나가게 해요. 그나마 주말? 잠깐 2시간 정도만 나가게 해준다”고 말했
다. “주로 PC방 가죠. 물론 마스크 쓰고 해요”라고 주 군은 말했다. 

일주일에 3~4번은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다는 온양온천초등학교 4학년 김하람(11) 군
은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학교가 단축수업을 하면서 점심식사 후 바로 집
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홍성준 교수는 "학교 앞 가게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현재 상황에
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학생 이외의 손님들이 찾을만한 특색 있는 
상점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방문할 리가 없다.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가게가 특색이 명확해
서 그나마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학교들이 단계적으로 개학하면서 상인들은 그나마 
숨통이 틔는 모습이었다.



“요것도 좋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오니까” 
가게 문을 열어둔 채로 근처 미용실에 놀러갔던 만나김밥 신 씨는 가게에 손님이 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다. “학생들이 그나마 나와서 아예 10원도 못 팔 때보다는 좋다”며 신 씨
는 웃었다.

온천문구할인매장 맹 씨는 “개학 전보다 매출이 20프로 정도 좋아졌지만 여전히 힘든 건 똑
같애”라고 말했다. "그래도 여기는 시내권이라 다른 학교 중학생들이 가끔 오기 시작했다"고  
맹 씨는 덧붙었다.

온중문구슈퍼 오 씨도 “여전히 힘들지만 지금이 전보다는 낫다. 전에는 1명도 안 왔는데 지금
은 20명은 온다”고 했다. “2학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 괜찮아지면 좋겠다”고 오 씨
는 말했다. 


